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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의 인구와 사회복지정책

- 가족정책을 중심으로 - 

윤지영(한림대 박사과정)

장은진(한림대 석사과정)

본 연구는 시기별, 분석적 태도의 견지에서 1910년대부터 1970년대까지 인구변화에 대응하는 프

랑스 출산장려정책의 특징을 고찰하고자 한다. 

프랑스의 경우 평균 출산율이 0.8 이하로 세계 최저의 저출산 국가였다가, 지난해 출산율이 2.0을 

넘어서면서 최근 성공적 출산장려정책으로 주목받고 있다. 따라서 우리보다 앞서 오랫동안 인구감

소에 적극적으로 대처해온 프랑스의 선진적 저출산 대응정책의 특색을 20세기 전반에 걸쳐 시기별

로 분석하고 평가해 보는 것은, 현재 우리나라가 저출산 문제에 대한 장기적이고도 압축적인 대책

들을 모색하고 있는 시점에서 더욱 의미가 있다고 본다.

 

프랑스에서 저출산 대책에 대한 논의는 이미 20세기 초부터 시작됐다. 따라서 먼저, 20세기 초 

이후 프랑스의 출산율 동향에서 볼 수 있는 두드러진 특징들을 검토하고, 이에 맞물려지는 각 시

기별 인구 변화에 따른 정책적 대응변화들을 살펴보았다. 

특히, 1970년대의 인구학적, 경제적, 사회적 변화에 주목하여, 다산을 목적으로 가족수당 등 출산

을 장려하는 프랑스의 가족정책과, 사회주의적인 견지에서 여성의 일과 노동, 남성과의 평등권을 

강조했던 스웨덴의 정책대응의 비교를 통해 프랑스출산장려정책들의 주요한 특징들을 분석하였다. 

결론에서는 프랑스 출산장려정책에 대한 평가와 우리나라의 사회문화적인 환경에 부합할 수 있

는 정책적 시사점들을 도출하였다.  


